
화학물질 안전대책단 출범
관리자 50명으로 구성 … 안전대책 마련에 소통 창구

산업계가 화학사고 예방과 환경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<화학물질안전대책단>을 출범했다.

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2차 환경·기후위원회에서 <화학물질안전대책단>을

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9월26일 발표했다.

삼성안전환경연구소 백재봉 소장을 초대 단장으로 위촉했으며, 관련기업의 화학물질관리 담당자 50여명으로

구성할 예정이다.

화학물질안전대책단은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회의를 개최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대응능력 향상

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
화학물질 하위법령 제·개정단계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소통의 창구역할도 수

행할 방침이다.

백재봉 단장은 “화학사고 예방 및 환경안전경영 실천에 앞장설 것”이라며 “산업계의 합의도출 및 정부정책

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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